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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강연

알리바바의 CEO인 잭 마윈이 ‘If you continue 

winning while you are respected, LQ and 

Innovation is essential,’이란 말을 남긴 바 있다. LQ

란 사랑 지수(Love Quotient)로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

는 능력 지수를 말한다.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원자력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지 나름대로 고민해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다. 

4차산업 시대의 에너지와 원자력

‘인더스트리 4’라는 용어를 쓰면서 자본주의의 개념

에 변화가 왔다. ‘캐피탈리즘 1’이 우리가 말하는 자유

주의이고 ‘캐피탈리즘 2’가 수정자본주의, ‘캐피탈리즘 

3’이 신자유주의였다면, 우리는 현재 ‘캐피탈리즘 4’인 

공생 생태계(Symbiotic Ecosystem)에 살고 있다. 

사회가 시장을 보호하고 상호 발전을 추구하며 다시 

시장이 사회를 보호하는 개념이 ‘캐피탈리즘 4’의 핵심

이다. 시장은 마켓 1.0에서 마켓 2.0으로 이동하면서 

제품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변화했다. 또 2.0에서 

3.0으로 이동하면서 가치(Value) 중심으로 변화했다. 

가치 중심으로 변화한 비즈니스 패러다임에서 우리

는 고객뿐만 아닌 제3자, 원자력산업과 관련해서는 원

자력과 관계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왜 원자력이 필요

한지 설득해야 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을 

체감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곁에 인공지능

(AI) 시대가 도래한 건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과 원자력

전호환

부산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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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보면 클린 에너지로 

가야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다만 가격

의 문제가 남았다. 언젠가 재료의 개발과 효율이 보장

된다면 무한 에너지인 태양광으로 갈 것이다. 

UN에서 정의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가 17개 

있다. 이 중 하나가 청정하고 풍부한 에너지(Affordable 

and Clean Energy)이다. 이는 합리적인 가격과 환경 친

화성을 보유한 그런 에너지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선 4차산업 시대에 전기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해봐야 한다. 우리는 파리 협정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 배출 절감 등을 골자로 한 

여러 가지 정책을 도입, 운영하고 있지만 전기 수요는 

이보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58년에 원자력법 설립 이후 1978년

에 고리 1호기를 가동하고, 2009년에는 최초로 원전

을 수출했다. 현재 국내에는 24개의 원전이 운영 중이

고, 5개 원전이 건설 중이다. 원전은 거의 100% 한국 

기술이다. 다시 말해 국산 에너지이다.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국내 대중 수용성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부분에서 바뀌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

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한 지원이 점차적으로 없어진다면 현재 건

설된 원전의 운영뿐만 아니라 원자력 안전까지 위협받

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국가이다. 소

위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보유

한 세계 최고의 원자력 기술을 유지하는 것은 풍부하

고 청정한 에너지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

한다. 

에너지 안보는 국가 안보 중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에너지원을 전량 수입하는 국가에

서 ‘국산 에너지’는 원자력뿐이라는 점을 과학적인 팩

트를 제시해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한다. 원자력은 안

전만 보장된다면 청정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누구도 이

론을 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중 수용성이다. 지난 공론화 과

정은 석 달 동안의 토론에 걸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

을 수렴하고 여론 조사를 거쳐 결론에 도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케이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다. 그래서 앞으로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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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기술자들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을 4차 

산업혁명 입장에서 본다면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

술 등을 통한 원자력의 안전 강화가 되겠다. 조선공학

도로서 초기 군함 및 잠수함 등에 접목된 원자력 기술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이미 군함 및 잠수함에 접목

했고, 상선에도 원자력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환

경보호단체 등의 영향으로 각 나라에 진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화가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다. 특히 쇄빙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자력을 동력으로 운영한다. 

원자력 추진선은 장단점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공간의 제약으로 인한 소형 원자로를 도입하는 문제이

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

한 문제가 있다. 러시아, 중국, 미국 등이 이러한 문제

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

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트렌드

대학가의 지식 트렌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요즘 

지식은 수명이 너무나도 짧다. 기술 또한 급격한 발전

이 아니라 수명의 불확실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배우는 수단도 많은 부분 바뀌었다. 지식을 

취득하는 수단도 플립 러닝(Flip Learning) 등 여러 가

지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 

기업이든 어느 조직이든 결정이 빨라야 트렌드를 따

라 갈 수 있다. 그러나 속도보다도 ‘방향성’이 중요하다

고 생각한다. 방향이 틀린데 열심히 빨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4차 산업시대에 대학 역

시 그 방향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2월 출생률이 역대 최저라고 한다. 작년

에 태어난 출생자가 약 35만 7천명이다. 이 중 상당수

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을 것이다. OECD 평균이 40%

인데, 35만 7천명의 40%면 12만 명이다. 현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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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정원이 55만 명이니 18년 뒤에는 43만명 규모로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한다. 대학 10개 중 7~8개가 없

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데, 얼마만

큼 위기인지 아무도 체감을 못한다. 초등학교는 이미 

그 붕괴를 겪고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P 중 하나인 교수

(Professor)가 아니라 학생 중심으로 가야 한다. 플랫

폼(Platform)도 오픈 캠퍼스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목적(Purpose), 과정(Process), 장소(Place)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대학도 우리가 언급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생들에게 이걸 습

득시켜야 한다. 

과거에는 IQ(지성)와 EQ(감성)를 가장 중요한 가치

로 여겼다. 최근에는 기업가 정신(Enterprenuership)

에서 적용되는 AQ(Adversity Quota, 역경 해결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능력이라 볼 수 있는 

RQ(Relationship Quota)를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여

기고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영성 지수(Spritual Quota)로 표현

할 수 있는 SQ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SQ란 곧 

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러한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대학의 관점에서 언급한 사회적 가치가 어

떤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가치를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 답을 찾을 수 있는 교육

을 진행하는 것이 대학 교육의 관건이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흔히들 위기라고 말한다. 위기란 곧 

기회이기도 하다. 원자력의 기술 경쟁력은 세계 최고

라는 데에 대다수가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자

력계가 사회적 소통을 등한시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

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국민과의 교감을 이끌어내

야 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접목하여 원자력

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